
IEA, 겨울 국제유가 폭등 경고
4/4분기 수요 하루 78 10만배럴 … 8월 공급은 76 10만배럴 불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하지 않으면 주요 석유 소비국의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겨울에 유가가 폭

등할 수밖에 없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조직인 IEA가 9월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소집되는 OPEC

각료회담을 앞두고 증산압력 차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 지적했다. IEA의 겨울 석유

수요전망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OPEC 소식통은 OPEC 각료들이 오사카 회동에서 원유 생산쿼터를 조정하지 않는 대신 아마도 11월께 증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IEA 보고서는 4/4분기 세계 석유 수요가 160만배럴 증가한 하루 781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생산은

8월 현재 하루 7610만배럴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라크가 8월 수출을 줄임으로써 석유 수급에 더 차질이 빚어졌으며 그 여파로 미국의 전략비축유

도 감소돼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IEA는 유가폭등으로 세계가 고통을 겪었던 1999년과 너무도 흡사한 상황 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여전히 좋

지 않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EA의 분석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제에너지연구소(CGES)의 레오 드롤러스

수석연구원은 IEA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생각하며,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고 지적했다. IEA가

특히 4/4분기 석유 수요를 별다른 근거 없이 너무 과다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IEA 보고서는 이라크가 수출을 하루 27만배럴 줄였으며 북해 원유 생산지역에서도 계절적 보수 때

문에 생산량이 하루 51만배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200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8

월 심리적 상한선인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가가 2001년 12월부터 8월까지 뉴욕시장에서는 47%, 런던시장은 43% 각각 상승했음을 상기시

켰다.

아울러 OPEC이 통상적으로 쿼터를 초과해 생산하는 물량이 현재 하루 169만배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석유산업 책임자인 피터 기뉴는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현재 2억984만배럴로 지

극히 정상적인 수준이며,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에 비해 5% 가량만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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